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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o Oh

머리말.Ⅰ

고전 문헌을 독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의 사회

상을 전제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다 자칫 오늘날의.

통념을 기준으로 문헌을 독해했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

해하거나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글 속에는 당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인식이 자연스럽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

에 저자가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 같은 내용

이 생략되거나 간단하게 표현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독자.

가 저자 자신과 저자가 살았던 사회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에 따라 고전 문헌에 대한 이해도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

다.

오늘날 의서를 통해 전통의학지식을 독해해 나갈 때 겪

게 되는 한계도 이런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나 전.

통사회에서 의사들의 지위는 지금과 달리 낮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텍스트를 이해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침구학 문헌인 鍼灸經驗方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저자 허임이 자신.

이 겪은 수 많은 의학경험을 기록해 놓았지만 모호하게 다

가오는 면들이 많다 이에 필자는 몇가지 단초들을 통해 허.

임의 눈높이에서 그가 바라본 당대 의료 상황을 추측해 보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임이 침구경험방 에 어떤 내용,   

들을 녹여 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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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임이 인식한 세기. 17Ⅱ

조선의 의료 현실

침구경험방 에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저자 자신의  

서문이 있다 이 서문에는 병인 병기 경락 보사법 등 허. ⋅ ⋅ ⋅

임 자신의 의학관을 간추려 놓아 일견 하나의 논설처럼 보

이기도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으로 의 는 상황에 맞게 생각하“ ( )醫

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 이말은 의서에.[ , ]” .醫者 意也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말로 같은 발음을 빌려 뜻을 풀이하

는 의 을 응용한 문장이다 이 말의 기원은 명.聲訓 訓詁方式

확하지 않지만 문헌상으로는 에 나오는後漢書 方術列傳⋅  

의 언급이 가장 오래되었다.郭玉 1) 곽옹은 원래 침을 놓을

때에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라는 말을 사용‘ ’意

하였는데 후대에 스스로 터득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 “

다 라는 의미와 병이 발생한 상황을 잘 헤아려 치료를 행.” “

해야 한다 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2)

허임은 다음과 같이 질병에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였고 생각을 이리저리 움직여“ ”

라는 말을 통해 의 의미를 드러냈( ) “ , .”運意轉換 醫者 意也

다.

의서에 의 는 상황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 ( ) .’醫

였다 만약 아교로 붙인 듯 얽매여 치법을 변화시킬 줄 모.

른다면 함께 병을 논의할 수 없다 병을 의논할 수도 없는, .

데 병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마음으로 치료, ?

의 이치를 얻고 손으로 그것을 능숙히 펼친 뒤에 생각을

이리저리 움직여 증상에 맞는 경락을 따라 양에서 음을 바

로잡고 음에서 양을 바로잡으며 왼쪽으로 오른쪽을 치료하

고 오른쪽으로 왼쪽을 치료하며 침과 뜸을 사용하면 반드

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3)

허임의 이 말을 비판적인 어조로 살펴보면 행간에서 조

금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치법을 변화시킬. “

줄 모르는 이들 에 대한 허임의 비판이다 허임에 따르면” .

치법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 은 병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

며 병 치료를 기대할 수도 없는 자들이다 허임은 이런 자, .

들을 비판하면서 의사는 마땅히 마음으로는 치료의 이치를“

얻고 손으로는 이를 능숙히 펼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 “ ”

하고 있다.

응용학문으로서의 의학은 학문적인 틀 못지 않게 기술적

인 정교함이 요구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

더라도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여 발휘하지 못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반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다양한 환자의 질병에 대응할 수

없다 저자 허임은 이런 문제를 통찰하기라도 한 듯 이론을.

토대로 치법을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

사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 셈이다.

허임의 말 이면에서 의사로서 수준이 인정되지 않는 많

은 이들이 당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대부분 기술에.

만 밝고 의학 이론에 어두웠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과 달리 허임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의학 지식을 스승에게

직접 사사받거나 독학으로 정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수준은 매우 차이가 컸을 것이며 그 중 상,

당수는 한두가지 몸에 익은 기술로 모든 병을 고치려는 무

모함을 보였을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당시의 의료 정황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이경석은 발문에서 이를 잘 설명해 놓았다. .

증상을 살펴 효과를 내는 것은 약이나 음식치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나 소의 오줌과 말의 똥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비축해 두지 않으면 갖추어 놓기 어려운데 금석이

나 단사를 촌구석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하물며,

한번 복용할만한 약재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겠는가 침과.

뜸은 그렇지 않아서 쉽게 구비되고 효과도 매우 빠르다 또.

이 책이 지름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 주고 있어 만약,

이 책을 얻어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면 집집마다 모두 허임

의 귀신 같은 솜씨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병이 낫.

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4)

이를 보면 당시에 약재가 부족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침과,

1) 김훈 의 에 관한 한국의사학회지, “ ” , , 1999,醫者意也 起源 考察｢ ｣   
권 호12 2 , pp255-261.

2) 김기욱 박현국 의자의야 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 , “ ( )” ,醫者意也｢ ｣  
원전학회지 권 호, 2007, 20 4 , pp65-79. 

3) 한국의학대계 여강출판사, ( 38). , 1988, p462. “許任 鍼灸經驗方 經  
, . , , ,曰 醫者意也 或若膠滯 不知變化則不可與論病 論病尙且不可 况望

. , , , , ,其能治乎 必得之於心 應之於手 運意轉換 各隨其經 從陽引陰 從
, , , .”陰引陽 左之右 右之左 以鍼以灸則必有其效矣

4) 앞의 책, , pp617-618. “ , ,許任 跋文 夫按証收效 莫良於藥餌 而牛溲
, , , , ,馬勃 非素畜則難辦 金石丹砂 在僻鄕而何獲 况一服打疊 有不可期
. , , , ,者耶 鍼焫則不然 其具易備 其效甚速 而其方尤爲指南之捷徑 苟得
, , , , , .”是方 隨証治之 則是家家戶戶 皆得遇其神手也 其所濟活 庸可量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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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

에 허임이 지적했던 치법을 변화시킬 줄 모르는 이들은‘ ’

바로 이런 수요 때문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이들의 수준 낮은 의료행위에라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앞의 침구경험방 에 보이는 이경석의 말은跋文  

집집마다 이 책을 보고 자가치료를 하라는 말처럼 들리지

만 침구경험방 의 내용을 보면 의학의 문외한으로서는 이,   

책을 거의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책 안에는.

병증 이름은 있지만 증상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으며 경락,

에 따라 치료하라는 치료 지침이 여러번 등장하지만 경락

유주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의학지.

식이나 참고서적 없이는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오히려 은 이미 오랫동안 의업을 펼치고 있鍼灸經驗方  

으나 배움이 짧거나 정리된 지침을 구할 수 없었던 이들을

교육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鍼灸經驗方  

은 일반적인 침구전문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의학이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허임은 책 전체에서 질병을 오장과 경.

락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치료에 기준이 되는 이론을 다양,

하게 제시하고 강조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침구경험방.   

은 장부변증을 침구 치료에 응용함으로써 침구학을 획기적

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5) 그가 이론이 전제되지

않은 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당대 침구 기법의 체계적 정리.Ⅲ

에는 앞서 살펴본 당시 의료 상황을 개선하鍼灸經驗方  

려는 책의 편집 의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드러나 있다 한.

가지는 앞서 간술한 것과 같이 장부변증을 침구 치료에 응

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학 이론들을 수록해 놓았다는 점이

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다른 한 가지는 당시 효과적이었던 치법을 병증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

다는 점이다 허임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서문에서 밝혀 놓.

았다.

이제 노쇠하여 바른 치료법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염

려되어 평소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대충 편을 묶고 차례

를 만들었다 먼저 병을 살피는 요지를 보이고 아울러 때. ,

에 따라 치법을 변화시키는 기틀을 설명하였으며 보사의,

방법을 밝히고 취혈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또 이런저런 의.

론 을 약간 적고 써보고 효과를 본 중요한 경혈들과( ) ,醫論

합당한 약들을 기록하여 한 권으로 묶었다.6)

허임 위와 같이 책의 저술 배경과 구성을 약술하였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침구경험방 에는 한국 전통의학 서적에  

나타난 개의 침구기법 중복포함 가운데 가지가 실려44 ( ) 10

있다.7) 침구경험방 에는 허임 개인의 임상경험 뿐만 아니  

라 그가 목도한 당대의 침구술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

이는 그는 내의원에서 생활하면서 당시의 저명한 의가들과

그들의 기법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침구경험방 은 세기 초 조선 침구학을. 17  

집적하고 정리해 놓은 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각구법1. ( )牛角灸法

오늘날 쓰이는 왕뜸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보이는 우‘ ’

각구법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처음 사용되어 후에는 양반과

왕실에까지 사용되었다 기록이 실려 있는 문헌들을 통해.

이 방법이 세기 말 이전에 형성되어 세기 말까지도 치15 18

료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기록은 년. 1489 (成

에 등장하며 전관상감 부봉사 로20) ( ) ( )宗 前觀象監 副奉事

있던 이지손 이 한 의승 에게 우각구법을 배( ) ( )李志遜 醫僧

웠다고 한다.8) 선행 연구에서 조선 왕실의료문헌과 문집의

5) 오준호 을 활용한 경희대학교 대학원, , ,五臟辨證 朝鮮 鍼法 硏究｢ ｣
2010, pp58-65.

6) 앞의 책, , p464. “ , , ,許任 及今衰老 仍恐正法之不傳 乃將平素聞見 粗
, , , , ,加編次 先著察病之要 幷論轉換之機 發明補瀉之法 校正取穴之訛

, , .”又著雜論若干 且記試效要穴及當藥 合爲一卷

7) 에 수록된 침구기법으로鍼灸經驗方 五臟兪灸法 鍼中脘穴手法⋅ ⋅  
關節穿刺法 刺絡附缸灸法 許任補瀉法 八穴灸法 水分出水法⋅ ⋅ ⋅ ⋅ ⋅

등을 들고 있었다 오준호 안. ,牛角灸法 鍼灸擇日法 結紮刺絡法⋅ ⋅
상우 김남일 차웅석 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 , ,傳統鍼灸技法｢ ｣  
한국의사학회지 권 호18 1 , 2005, pp.103~126. 

8) 성종실록 년 월 일 기미 전 관상감 부봉사 이지손이 상20 11 5 ( ) “  
서하여 말하기를 신이 의술을 아는 중에게서 우각구법을 구득했, ‘
는데 이로써 사람들이 뜸을 뜨면 비록 고질이라 하더라도 금방 효
과가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황해도에 가서 방문대로 치료.
해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도성 안의 병든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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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의서에서 우각구법의 특징이 고찰된 바 있다.9) 이

들 연구에 따르면 우각구법은 의서뿐만 아니라 왕실의료문

헌 문집에도 그 이름이 등장했을 정도로 조선 중기 이후로,

대중화된 기법이었다 하지만 우각구법 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은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는 의방합편 에서. ( )醫方合編  

오래 묵은 쑥을 소 뿔 모양의 기둥으로 만든다“ .”10)라고 한

기록과 침구경험방 소아문 의 기록이 전부라고( )小兒門｢ ｣  

할 수 있다 침구경험방 소아문 에는 우각구법을 다음과. ｢ ｣  

같이 묘사하였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 일이 되면 안쪽 배꼽의 탯줄이 저“ 7

절로 말라 스스로 떨어진다 그 날에 오래된 쑥으로 모양을.

우각 과 같이 속이 비게 만들어 배꼽에 일곱 장 떠( )牛角

주는데 쑥 심지가 매번 반 정도 사그라들면 제거한다 영, .

원히 복통을 앓지 않는다.”11)

우각구는 이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쑥을 우각‘ ’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 속은 비게 하여.

전체적으로 속이 빈 원뿔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뜸을 뜨.

고자 하는 곳에 이 우각구를 올려 놓은 뒤에는 일반 뜸과

같이 불을 붙여 태우게 되는데 쑥 심지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사그라들면 제거하고 다른 우각구로 뜸을

떠준다 여기에서 쑥 심지를 다 태우지 않고 반 정도 사그.

라든 뒤에 제거하는 것은 구법 의 보사법 가( ) ( )灸法 補瀉法

운데 사법 에 해당한다( ) .瀉法 12)

우각구법은 피부 위에 직접 시술하여 쑥진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피부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며 치료시의 통증도,

덜했다 살을 태워 화농 을 만들었던 전통적인 작구법. ( )化膿

의 단점 쑥김을 피부에 전달하지 못했던 격물구법( ) ,灼灸法

의 단점 모두를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량하( )隔物灸法

는 과정에서 탄생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각구법. ,

은 전통사회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이다.13)

번침2. ( )燔鍼 14)

번침은 이조대 에 활동하던 침의 이형익이( ) ( )仁祖代 鍼醫

구사한 독특한 침법이다 이형익은 충청도 대흥 출. ( )大興

신15)으로 인조 년 천거되어 서울에 머물게 된다10 (1632) .

그는 인조 년 부터 인조가 사망하기까지 왕의 두11 (1633)

터운 신임 속에 활동하며 인조가 죽은 뒤에도 효종, ( )孝宗

현종 에 이르기까지 침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顯宗⋅

그는 갑작스럽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많은 의문들을

남긴 채 사라졌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료들은 그에 대한 인.

조의 적극적인 신임과 그에 대한 신하들의 우려가 주류를

이를 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왜 그토록 인조의 신임을,

받았었는지 그가 사용한 번침술이 의학적인 면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승정원일기 에 수록된 번침의 치료 기록을 보면 이형익,  

이 치료를 주도했던 인조 년 인조 년 인조 년11~12 17 21⋅ ⋅

인조 년 등 인조 평생의 치료기록 전반에 걸쳐26 ‘間使及⋅

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十三穴

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몇몇 수혈들이 생략된 경우에. ‘間

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 ’ .使及九穴 間使及八穴⋅

간사 를 제외한 혈은 일명 십삼귀혈 로( ) 13 ( )間使 十三鬼穴

서 손진인 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천금요방( ) (孫眞人 千金 

에 십삼혈 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침구취) ‘ ( )’ .要方 十三穴  

영 침구대성 에( ) ( ) ‘鍼灸聚英 鍼灸大成 孫眞人鍼十三鬼穴⋅   

로 실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歌 16)

간사와 혈을 함께 언급한 기록은 신응경13 ( )神應經  

조선 간행본(1643, )17)과 침구경험방 에서 찾아(1644)  

들에게 시험해보라 하였다.’ . ,前觀象監副奉事李志遜上書言 臣得牛角
, , , , ,灸法於醫僧 以此灸人 雖痼疾 無不立效 臣請往黃海道依方治療 傳

, .”曰 姑試都中病人

9) 오준호 김진희 안상우 조선 왕실의료문헌과 문집에 나타난, , , 牛角｢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권 호, 31 4 , 2010, pp.38~48.灸法 ｣   

오준호 조선 의서에 나타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牛角灸法｢ ｣  
논문집 권 호17 1 , 2011, pp.31~38. 

10) 미상 국역 한국한의학연구원, , , 2007, p355. “ ,醫方合編 用陳艾 作  
.”牛角形柱

11) 앞의 책, , p602. “ , ,許任 小兒初產七日 內臍中胞系自枯自落 其日卽
, , , , .”以熟艾 形如牛角內空 灸臍中七壯 其艾炷每火至半卽去 永無腹痛

12) 진주표 역 법인문화사( ), , , 2009, p548. ,李梴 醫學入門 內集 鍼｢  
단계는 뜸에도 보사가 있다 만약 보하고자 한다면 뜸불이“ ‘ .灸｣

살에 닿아 꺼지게 하고 사하고자 한다면 뜸불이 살에 닿기 전에,
쓸어 내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흐트린다 라고 하였다.’ . 丹溪凡灸有

, , , .”補瀉 若補火艾滅至肉 瀉火不要至肉便掃除之 用口吹風主散

13) 오준호 김진희 안상우 앞의 글, , , . pp.38~48.

14) 이형익 의 번침 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요약하( ) ( )李馨益 燔鍼
여 수록하였다 오준호 강연석 차웅석 김남일 이형익 번침의. , , , , ｢
계통과 성격 대한한의학회지 권 호, 30 2 , 2009, pp.46~55.｣   

15) 인조 년 월 일 기유11 1 17 ( )承政院日記  

16) 이들 혈자리는 鬼宮 人中 鬼神 少商 鬼壘 隱白 鬼心 大【 】 【 】 【 】 【
陵 歸路 申脈 鬼枕 風府 鬼床 頰車 鬼市 承漿 鬼窟】 【 】 【 】 【 】 【 】
勞宮 鬼當 上星 鬼藏 男卽會陰女卽玉門頭 鬼腿 曲池【 】 【 】 【 】 【 】

이다.

17) 명 진회 가 저술한 침구전문서로 성종 년 에 목( ) ( ) 5 (1474)明 陳會
판본으로 간행 되었고 인조 년 에는 훈련도감자판으로, 21 (1643)
다시 중간 되었다 자체는 명 의 저서이지만( ) . ( )重刊 神應經 明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유행본 은 조선에서 간행( )流行本
된 이다 조선 침구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서적.重刊神應經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사학회지 제 권 호24 1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4, No. 1

- 67 -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귀사 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먼. ( )鬼邪

저 간사를 취한 뒤에 혈에 침을 놓는 방법을 언급하고13

있다 신응경 이 귀사의 치법으로 설명을 끝내고 있는데.   

반하여 침구경험방 에서는 신응경 의 내용을 전간( )癲癎｢ ｣    

에 고스란히 인용하면서도 소아 학질 에( ) ( )小兒 瘧疾｢ ｣⋅｢ ｣

의 응용법을 더욱 확장하여 싣고 있다 그 내‘ ’ .間使及十三穴

용은 다음과 같다.

귀사18) 간사에 침을 찌르고 이어 뒤의 개 혈에 침을. , 13

찌른다 귀궁 인중혈이다 귀신 첫째손가락 손톱 아. 1 2【 】 【

래에서 살쪽으로 푼 들어간 곳이다 귀루 첫째발가락3 3】 【

발톱 아래에서 살쪽으로 푼 들어간 곳이다 귀심 태연3 4】 【

혈에서 촌 들어간 곳이다 만약 사특한 벌레로 인한0.5 】【

병이라면 곧 스스로 자신이 온 곳을 말하는데 가서 확인, ,

해 보면 실제로 그러하다 벌레에게 갈 것을 부탁하면 그렇.

게 해준다 남자는 왼쪽부터 침을 놓고 여자는 오른쪽부터.

침을 놓는다 만약 몇몇 혈을 사용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아래에 배열된 혈을 쓴다 신맥 화침으로 번 정5 7】 【

을 하기를 차례 한다 귀침 대추에서 발제로2~3 6鋥【 】 】 【

촌 들어간 곳이다 귀상 귀 앞쪽 발제 부위이다1 ,7 8】 【 】

귀시 승장혈이다 귀영 노궁혈이다 귀당 상성혈9 10【 】 【 】 【

이다 화침으로 번 정 을 한다 귀장 음부. 7 11鋥 陰【 】 】 【 【

아래 솔기 부위이다 장 뜸뜬다 귀신 곡지혈이. 3 12部】 】 【

다 불에 달군 침을 쓴다 귀봉 혀에서 촌 아래 있는. 13 1】 【

솔기 부위이다】19)

괴질 몸의 병이 낮에 가벼웠다가 밤에 심해지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증상에 맞는 경락을 따라 치료하여도 병.

세가 점점 위중해지고 가슴도 괴롭고 아프며 증상이 괴이

하게 변하여 예측되지 않는 경우는 음양이 균형을 잃고 음

사가 멋대로 움직여 생긴 것이다 급히 신응경 에서 귀사】   

를 치료했던 방법으로 먼저 간사에 침을 놓고 나鬼邪【 】 【

서 혈에 침을 놓는다 반드시 순서에 따라 침을 놓아야하13 .

며 만약 순서를 어기면 효과가 없다 아울러 위에 있는 혈.

들에 침을 놓는다 다음으로 근원 되는 병이 주관하는 경】 【

맥의 중요 경혈에 침을 놓는다 병이 위중한 경우라 할지.】

라도 침치료 여회를 넘기지 않고 낫는다 병이 가벼운10【 】

경우에는 침치료 회를 넘기지 않고 낫는다 또 음하봉4~5【 】

은 여러 번 침을 놓아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뒤에 사용【

한다 또 신맥 상성 곡지에는 화침으로 번 정 을7 鋥】 【 【 】

하는데 화침을 사용하지 않고 원리침이나 삼릉침으로 여러,

번 시술하여도 자침 순서를 지키면 매번 신기한 효험이 있

다 번의 정 은 뜸 장과 같다는 설이 있다 화침‘7 ’ 7 .鋥】 【 】 【

도 이 방법대로 자침한다 침을 찔러 살 속에 넣었다가 피.

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침끝을 조금 뽑았다가 다시 들이

미는 것을 번 하는 것을 번의 정이라고 한다7 ‘7 ’ 】20)

허임은 이형익의 번침법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다 그는.

비록 인조 년 등용된 이형익과 함께 활동하지는11 (1633)

못하였지만 퇴임 후에도 왕실의 건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

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형익과 번침법

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허임은 광.

해군 년 에 어의생활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지15 (1623)

만21) 인조 년 의약 하기위해 허임을 불러들6 (1628) ( )議藥

인 기사22)가 보이며 인조 년에도 인조의 질병에, 17(1639)

대해 가마를 보내 허임을 데려올 것을 논의23)하기도 하였

기 때문이다 게다가 침구경험방 이 초간된 것은 그보다.   

뒤인 인조 년 년의 일이다 당시는 이형익이 이미22 (1644) .

궁중에서 상당한 입지를 굳히고 있었을 때였다 따라서 침.  

구경험방 의 이 기법은 이형익이 사용한 번침에 가장 근접 

한 기록이다.

침구경험방 에 따르면 이 방법은 귀사 나 괴질( ) (鬼邪 怪  

뿐만 아니라 사수) , ( )疾 邪祟 24) 학질( )瘧疾⋅ 25) 저주를 받⋅

18) 귀사 귀신의 사특한 기운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통칭한다: .鬼邪【 】

19) 앞의 책, , pp.547-548. , “ .許任 癲癎 鬼邪 間使仍鍼後十三穴 一｢ ｣
鬼宮 人中穴 二鬼信 手大指甲下入肉三分 三鬼壘 足大指爪甲【 】 【 】 【

, ,下入肉二分 四鬼心 大淵穴入半寸 若是邪蠱 便自言說由來 往】 【 】【
, , , . ,驗有實 求去與之 男從左起鍼 女從右起鍼 若數穴不言 便通下排

穴 五申脉 火鍼七鋥二三下 六鬼枕 大椎上入髮際一寸 七鬼牀】 【 】 【 】
,耳前髮際穴 八鬼市 承漿穴 九鬼營 勞宮穴 十鬼堂 上星穴【 】 【 】 【 】 【

, ,火鍼七鋥 十一鬼莊 陰下縫 灸三壯 十二鬼臣 曲池 火鍼 十】 【 】 【 】
”三鬼封 舌下一寸縫【 】

20) 앞의 책, , p609. “ , ,許任 小兒 怪疾 凡一身之病 晝輕夜重者難治｢ ｣ 【
, , , ,各隨其經而病勢漸至加重 胸亦煩悶痛 怪幻不測者 乃陰陽失攝 陰

, ,邪妄動之致也 急用神應經治鬼邪法 先刺間使 後十三穴 必須其】 【
, , ,次第而行鍼 若失次則無效 幷鍼右等穴 次鍼 元病之所管經要】 【

, ,穴 病重者 鍼不過十餘度而愈 病輕者 鍼不過四五度而效愈】 【 】 【 】
, , ,且陰下縫穴 累施無效然後 行之 且夫 申脉 上星 曲池穴 宜火【 】 【

, , ,鍼七鋥而或不施火鍼 只以圓利鍼 或三稜鍼累施 不失其次第則每
, ,有神效 七鋥謂 該若灸七壯之說也 火鍼亦依其法而鍼刺 入肉不】 【

, , , ”出皮外 以鍼鋒 稍拔還納 依其七數是也】

21) 박문현 앞의 글, , p.3.

22) 인조 년 월 일 기미6 9 2 ( )承政院日記  

23) 인조 년 월 일 정유17 8 12 ( )承政院日記  

24) 앞의 책 쓰러져 정신을 잃거나 미쳐, , pp.548-549. “許任 癲癎｢ ｣
내달리고 스스로 신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며 슬피 울고 신음하
는 경우 사수라고 한다 먼저 간사에 자침한 뒤에 혈을 쓴. 13【
다 , , , ,風癲及發狂欲走 稱神自高 悲泣呻吟 謂邪祟也 先鍼間使 後】 【

”十三穴】

25) 앞의 책 여러 학질 먼저 간사에 자침하고, , p559. “許任 瘧疾｢ ｣ 【
귀사 등 개 경혈에 자침한다 비록 화침으로 정 을 하지 않13 . ( )鋥
고 일반 침을 사용하더라도 매번 효과가 매우 좋았다 諸瘧 先】 【

, , , , ”鍼間使 仍鍼鬼邪十三等穴 而雖勿用火鋥 只用鍼刺 累施神效】



침구경험방 을 통해 본 세기 조선 의료와 침구기법17  

- 68 -

아 생겨나는 질병26)에 사용된다 허임은 귀사를 전간. (癲

의 일종으로 보았는데 정신적인 이상 상태가 특별한 원) ,癎

인이 없이 생겨날 경우 귀신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 근

대 이전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학질은 심한. ,

오한 을 호소하였다가 다시 심한 발열 을 호소( ) ( )惡寒 發熱

하는 증상을 통칭하는 병증으로 일견 귀사와는 상관없는

질환이다 여기에서 인조의 증상가운데 하나가 한열왕래. (寒

였으며 학질과 유사한 발열반응이라는 점은 시사)熱往來

하는 바가 크다.27)

한편 허임은 화침을 정 의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 ‘ ( )’鋥

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것은, .

침을 찔렀다가 피부 밖으로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뽑았다

넣었다 반복하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

이형익이 이와 유사한 수기법 으로 불에 달군 침을( )手技法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완침법3. ( )中脘鍼法 28)

중완침법을 노련하게 사용했던 인물로 박태원이 알려져

있다 그는 인조 대에 활동했던 의관으로 년 이. 1589 ( )己丑

조판서를 지낸 박문충의 아들이다 그는 인조 의 신임. ( )仁祖

이 두터워 말년에는 정 품에 해당하는 통정대부에 올랐으3

며 관천 군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

사위 외손자까지 의관을 지내 비교적 큰 의관가계를 형성,

하였다.29)

박태원은 여항 에서 많은 임상경험을 쌓았으며 그( ) ,閭巷

가운데에서도 중완 을 치료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인( ) .中脘

조 역시 그의 치료를 받고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

다 이 기사를 통해 박태원의 장기 가운데 하나가 중완에.

침을 놓는 것임을 알 수 있다.30)

최명길이 신등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사온데 중완은“

박태원으로 하여금 하침 하게 하심이 어떠합니까 라( ) ?”下鍼

고 아뢰었다 답하시기를 여염 의 경험 으로 본. “ ( ) ( )閭閻 經驗

다면 알 수 있다 박태원이 여염에서 많은 효과를 보였다면.

박태원에게 침을 맞겠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의 유의. ( )儒醫

에게 치료를 받겠다 유후성이 아뢰었다 외부 사람에게 침. .

을 놓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혈자리를 표시하.

고 박태원에게 하침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 .”下鍼

아뢰었다 답하시기를 그의 말이 어떠한 것 같은가 하시. “ ?”

었다 최명길이 말하기를 외부의 경험 없는 사람이 전하. “

앞에 나아가 침을 놓는 것을 어려워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답하시기를 아뢴대로 하라 하시었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기“ .” .

를 그 사람은 분명 침을 잘 놓는 사람이다 한 번 그 사람“ .

에게 수침 받은 이후에 밤 잠자리가 편안해 졌다 고( ) .”受鍼

하시었다.31)

허임이 저술한 침구경험방 종창 에는(1644) ( ) ‘腫脹 鍼｢ ｣  

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치법이 묘사되어 있다’ .中脘穴手法

방서 에서 중완혈은 침을 푼 깊이로 찌르라고 하( ) 8方書

였다 그러나 사람의 바깥 피부 와 안의 복막 은. [ ] [ ]外皮 內胞

각각 얕음과 깊음이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피부에 침을 질

러 넣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 견고한 곳에서는 서서.

히 침을 넣다가 피부를 지나면 침 끝이 빈 공간에 빠진 듯

하다 내포 에 다다르면 갑자기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 )內胞

환자 역시 약간 움직이게 된다 그런 뒤에 침을 멈추고 열.

번 숨 쉬기를 기다려 천천히 침을 빼 낸다.32)

26) 앞의 책 저주로 인한 증상 이 또한 반드시, , p610. “許任 小兒｢ ｣ 【
귀사의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간사에 자침하고 십삼혈에.
화침 으로 정 을 시행하는데 한결같이 귀사의 치료법대( ) ( ) ,火鍼 鋥
로 시술한다 , , ,咀呪之症 亦須用鬼邪之法 先鍼間使 後十三穴火鋥】 【

”一依其法行之】

27) 당시 인조 는 궐내 저주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 (仁祖 仁祖 
권 년 월 일 그의 증상은 상기 창만28 11 1 22 ), ( ) (實錄 上氣 脹⋅ 

한열왕래 등 이었다 다른 의서들이 사귀 로) ( ) . ( )滿 寒熱往來 鬼邪⋅
인한 질병에 사용된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허임은 학질의 한열왕래 괴질 의 흉부 의 번민, ( ) ( ) ( )怪疾 胸部 煩悶
과 동통 그리고 원인 불명의 질환을 간사급십삼혈( ), (疼痛 間使及

의 적응증으로 들고 있는데 양자는 개념상 완전히 같다) , .十三穴
특히 한열왕래의 경우 번침법 과 침구경험방 의 중요한( )燔鍼法   
공통점이다.

28) 박태원 의 중완침법 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구( ) ( )朴泰元 中脘鍼法
를 요약하에 수록하였다 오준호 안상우. , , 鍼灸經驗方 鍼中脘｢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권 호, 27 2 , 2010, pp.35~47.穴手法 ｣   

29) 권오빈 오준호 차웅석 인물연구 한국의사학회, , , ,醫員 朴泰元｢ ｣  
지 권 호22 1 , 2009, pp.1~3. 

30) 에는 인조 년 월 일 정미 인조 년 월17 8 22 ( ), 17 9 3承政院日記  
일 정사 인조 년 월 일 경술 인조 년 월 일 병( ), 20 6 12 ( ), 21 2 22 (
술 기사에서 중완 치료에 박태원이 집침 하는 기록) ( ) ( )中脘 執鍼
이 더 보인다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권오빈 오준호 차웅석. . , , ,
앞의 글, pp.1~3.

31) 승정원일기 인조 년 월 일 정미17 8 22 ( ) “ ,崔鳴吉曰 臣等多有經  
, , , ? , , ,歷事 中腕 以朴泰元下鍼 如何 上曰 以閭閻經驗觀之 則可知
, , , .朴泰元 多有效於閭閻 則受鍼於朴泰元 可也 不然則當受於外方儒

. , , ,醫矣 柳後聖曰 使外方之人 決難下鍼矣 小臣點穴 而使朴泰元下。
, , , ? , ,鍼 宜當矣 上曰 彼言 如何 崔鳴吉曰 外方未經驗之人 恐難進。

. , . , .鍼於至尊前矣 上曰 依爲 上曰 此人必善鍼術也 一番受鍼於此人
, , .”後 其夜寢睡 頗安矣

32) 앞의 책, , p534. “ , , ,許任 腫脹 方書云 中脘穴 鍼入八分 然而凡人｢ ｣
, , , ,之外皮內胞 各有淺深 銘念操心納鍼皮膚 初似堅固徐徐納鍼 已過

, , , , , ,皮膚 鍼鋒如陷空中 至其內胞 忽覺似固 病人亦致微動 然後停鍼
, .”留十呼 徐徐出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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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중완혈수법은 말 그대로 중완혈에 침을 놓는 방법이다.

허임은 의서에서 말한 푼을 맹신하지 말고 환자의 살찌‘8 ’

고 마른 체격 에 따라 달리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였[ ]肥瘦

다 허임은 중완에 침을 놓을 때 손끝에서 전해오는 촉감을.

치료의 기준으로 보았다 처음 피부를 찌를 때의 견고함. ,

피부를 통과하고 난 뒤의 공허함 다시 내부 조직에 닿았을,

때의 견고함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마.

지막 단계에서는 환자 역시 감각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게

된다고 하였다.

대개 다른 혈들은 하루 건너 한 번씩 치료하나 중완(中

의 경우에는 매 일에 한 번 시술한다 침치료 후에) 7~8 .脘

는 여러 번 잦게 식사를 할지언정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된

다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 .33)

본문 아래에는 위와 같이 소자 로 주석이 적혀 있( )小字

다 주석의 내용은 침 치료시의 주의할 점과 금기사항이다. .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준다 먼저 허임이 활동.

하던 시대에 일반적인 침치료는 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2

졌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침중완혈수법은 일에 한. 7~8

번 시술해야 할 만큼 강력한 방법이었다 또 침중완혈수법.

의 성패는 식사량을 조절하는데 있다 배불리 포식하면 오.

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번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점을

환자에게 잘 지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박태원이 사용했던 중완침법이 침구경험방 에  

서 허임이 언급한 침중완혈수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법

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박태원의 침자수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가설을 명백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증거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기법이 서로 같,

은 것이거나 혹은 서로 유사한 기법이라고 추측된다.34)

그 가장 큰 이유는 허임과 박태원이 각기 서로의 기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조 년 기사. 17 (1639)

는 당시에 이미 박태원의 중완침법이 여항뿐만 아니라 궁

궐 내에서도 유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년 이전부터. 1639

박태원이 중완침법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허임은 박태원이라는 인물과 그의 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박태원 역시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하나,

였던 허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침구경험방.   

이 초간된 것이 박태원이 한창 활동하고 있었던 인조 년22

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1644) .

또 다른 증거는 이 두 방법 모두 일반적인 치법은 아니

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의관이 중완에 침을 놓을 수는 있지.

만 박태원이 유독 유명한 것은 그만의 독특한 침구수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임이 설명한 침중완혈수법 역시.

수법이 강조되어 있으며 다른 이전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기법이라는 점이다.

최적의 임상서를 위한 파격.Ⅳ

조선 사회에서는 의사들이 신분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

고 있었으며 책을 만드는 것에는 매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

었다 게다가 글을 짓는다는 것은 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

었던 지식인들만의 전유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이유 때문.

에 동의보감 은 구성이나 체계 면에서 매우 독창적(1613)  

이지만 낱낱의 문장에 있어서는 이전 의서들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의보감 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당.   

시 사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

이다 이에 반해 침구경험방 의 경우 당대 문장가. (1644)  

였던 이경석이 발문을 짓고 의관인 허임이 책의 서문을 지

었으며 구체적인 치법에 있어서도 기존 의서 속 문장에 얽,

매이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꼭 동의보감 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당시로서 매우  

파격적인 형식이 아닐 수 없다.35)

이런 파격적인 형식을 통해 허임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임상에 최적화된 의서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이다 기‘ ’ .

존 의서들이 문어 적 설명에 얽매여 임상 적용에 어‘ ( )’文語

려움을 주었다면 허임은 파격을 통해 자신의 실제 경험을,

구어 체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침구‘ ( )’ .口語  

경험방 에는 허임의 육성이 그대로 녹아 있는 듯한 부분이 

많다 마치 임상 현장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

도이다 임언국 이 최초로 제창한 누정 의 경. ( ) ( )任彦國 縷丁

33) 앞의 책, , p534. “許任 腫脹 凡諸穴之鍼則或間一日行鍼 而中脘｢ ｣
.”則每間七八日而行鍼 鍼後雖頻數食之愼勿飽食 不爾則有害

34) 이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 선행 연구가 있다 권오빈 오준호 차. , ,
웅석 앞의 글, , pp.1~3.

35) 손중양은 당시 내의원 도제조였던 김류의 명으로 이 책이 간행되
었고 그렇기 때문에 침구경험방 이 관찬의서라고 주장하였다, .  
손중양 조선 침뜸이 으뜸이라 허임기념사업회( , , , 2010. pp.229~230.  )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동의보감 이나 제.    
중신편 등의 관찬서와 비교하였을 때 침구경험방 은 너무나 파   
격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 내의원 제조였.
던 이경석이 비공식적으로 호남관찰사 목성선에게 부탁하여 간행
하였을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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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보자.

그 빛깔이 허옇지도 붉지도 않다 독기가 활짝 피어올라.

점점 실처럼 연결되어 뼈와 살 사이를 뚫고 퍼져나가 피부

의 틈에 덩어리를 짓는데 먼저 생긴 덩어리로 터전을 삼고,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연결되어 마치 실가닥이 경락에 묶여

있는 것 같다 눌러보면 실처럼 이어진 곳은 모두 경련이.

인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어 터지게 되면 죽는다 비록. .

실처럼 이어진 사방에 침을 놓더라도 맺히거나 연결된 곳

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아파와서 끝내 효험을 보기가 어렵

다 반드시 그 덩어리를 찢어내고 뿌리를 잘라내어야만 완.

전히 나을 수 있는 것이다 옛날 누정 에 대한 설이. ( )縷丁

없었던 것은 그것을 형용할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묘년(1531)36) 이후로 치료한 사람이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누정 환자는 년에 혹 명 볼 수 있었는데 앓1 1~2 ,

고 있는 종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녕 실가닥이 물건을 뚫

은 것 같고 경련이 일었다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그 이치.

를 깨달아 그 이름을 지목하여 누정 이라고 하였‘ ( )’縷丁

다.37)

누정은 이전 의서에 없었던 것으로 임언국이 처음 보고

한 병증이다 임언국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누정의 존.

재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언국은 자신이 새로.

규정한 병증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기. 1

가 지난 시점에서 같은 병증에 대한 허임의 기술을 대비하

여 살펴보기로 하자.

누정 다북쑥으로 달걀을 감싼 듯이 알알이 사이를 두고.【

뭉쳐있는 모양이 길면서 붉다 팔꿈치 안쪽에 생겨 아프다.

가 여러날 지나면 곪는데 곪은 후 침으로 째면 고름이 나,

온다 곪기 전이면 기죽마혈에 각각 장 뜸뜨면 곧 낫는다. 7 .

손과 발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사람의 손과 발】

및 온몸에 있는 관절에 종기가 생겨 곪으면 침으로 짼 후

비록 고름이 모두 빠져 나왔더라도 부기가 다 사그러들기

전에는 환자가 아픈 것을 괴로워하여 관절을 움직이려 하

지 않는다 스스로 낫기를 기다리면 고름과 기름막이 관절.

을 채우고 힘줄이 뼈마디에 들러붙어 관절을 펴고 지낸 환,

자는 결국 관절을 굽힐 수 없게 되고 굽히고 지낸 환자는

펴지 못하게 되어 평생 불구로 살게 된다 반드시 고름이.

아직 다 빠져나오지 않고 누런 물이 그치지 않은 때에 주

변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축하여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여

나을 때까지 자주 여러차례 하면 불구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38)

침구경험방 에 실려 있는 누정의 묘사는 임언국의 그것  

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임언국의 설명이 객관적 관찰자의 입.

장에서 병증을 설명한 것이라면 허임의 설명은 치료를 위,

한 의사의 입장이 보다 많이 고려 되어 있다 허임은 병의.

형상을 짧게 묘사한 반면 치법과 예후 및 관리법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누정의 형상을 묘사한 부분.

에 있어서 허임은 임언국의 묘사에 얽매이지 않고 다북쑥, ‘

으로 달걀을 감싼 듯하다며 전혀 새로운 비유로 접근하였’

다 또 임언국은 누정을 어설프게 치료하면 재발하기 쉬우.

므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데 반해 허임,

은 치료 이후에 관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더 우려

하여39) 임상에서 간과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

고 있다 이처럼 허임은 에서 파격을 통해 실. 鍼灸經驗方  

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맺음말.Ⅴ

라는 말을 의학의 높은 경지나 심오한 의학“ , .”醫者 意也

의 길을 표현한 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칫 오늘날高遠

의 기준에서 고전을 이해한 결과이다 허임이 천명한. “ ,醫者

은 매우 구체적이고 절실한 말이며 당대 의료 현실의.” ,意也

36) 신묘년 에는 신해년 으로 되어 있다(1531) : (1551) .治腫指南 任  
안상우 박상영 역 한국한의학연구원( , ), , , 2008,彦國 治腫指南  

p106.

37) 안상우 박상영 역 한국한의학연구원( , ), , , 2008,任彦國 治腫秘方  
p13. “ . , ,縷丁 其色不白不赤 毒氣煽發漸作其縷而穿延于骨肉之間 成

, .塊于皮膚之隙 以先塊爲基而散締四方 如縷之結于經絡也 按之則所
, , . ,至處皆拘攣 日久月深 至於潰破則死矣 雖鍼其四方 締縷暫歇 而
/ , . ,還痛終難效矣 必決破其塊 削去其根 則永得差矣 古無縷丁之說者

. , ,不能形容之妙故也 臣自辛卯年以後 治療之人多至累萬 而縷丁之
, , ,人 一年之內或一二 見之診審其所患之腫 則正如縷之穿物而拘攣

, .”故臣心得其所以然 而指其名曰縷丁

38) 앞의 책, , pp.576-577. “ . ,許任 瘡腫 縷疔 狀如以蒿草裹鷄卵 箇｢ ｣
, , , , ,箇間結之形 長而紅 發於肘內而痛 日久則成膿 膿後則鍼破出膿

, , , . ,未膿前 灸騎竹馬穴各七壯 卽愈 手足同治 凡人手足及一身之中
, , ,骨節腫膿 鍼破後膿雖盡出而浮氣未消之前則病人 悶其疼痛 不忍

, , , , ,屈伸 以待自差則膿汁與脂膜 塡滿於骨臼 筋膠於骨節 伸者 終不
, , , .得屈 屈者 終不得伸 平生永爲病廢之人 須及於膿汁未盡出而黃汁

, , , .”不止之際 卽令傍人 強扶屈伸 頻數限差則免廢

39) 관절이 구축되는 문제는 문의로 보아 누정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설명이 누정 다음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누정에,
서 호발하는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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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직시하고 을 간행하여 전하고자 했던鍼灸經驗方  

핵심을 표현한 말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의. 鍼灸經驗方  

간행 목적은 양질의 의학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한두가지

치법에 얽매여 있던 의사들을 비판하고 동시에 이들을 계

몽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임의 우려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전통 사회에서 침과.

뜸은 부족한 약재를 대신하는 의료 기구로서 민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들이었다 이런 관습 때문인지 오늘날 침.

과 뜸이 쉽고 간단하여 누구나 조금 배우면 침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

작용을 낳고 있다.4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침구경험방 에는 배움이 짧  

거나 정리된 지침을 구할 수 없었던 의사들에게 정리된 의

학지식 최신의 침구기법을 교육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

다 이를 위해 변증을 강조하고 장부와 경락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또 자신의 의학경험 뿐만 아니라.

당시의 침구 기법을 집적하고 정리하여 우각구법 번침 중, ,

완침법 등 세기 최신의 의료 기술을 공개하였다 마지막17 .

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문체와 형식을 취하여 자

기 자신의 언어로 임상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이런 의미에서 침구경험방 은 문장에 사로잡힌 전문.   

의서도 아니고 경험만 강조한 단순 처방집도 아니다 오히, .

려 그 양자의 장점을 모두 포괄하려는 진지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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